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6. 10.(수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6. 10.(수) 매일경제, “노동계 싱크탱크가 배달기사 실태조사 ··· 편향성 

논란 불거져”
2. 설명 내용  
□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“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

위한 실태조사”는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수행한 연구용역임
 ㅇ 경쟁입찰 후 응찰한 기관에 대한 외부위원 평가를 거쳐 공정한 절차에 

따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
 ㅇ 또한, 해당 조사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, 플랫폼 임직원 등 다양한 

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음
□ 한편,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, 

자료 공개에 대한 노·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저
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임

 ㅇ 이는 과거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실태조사 자료도 최저임금위원회의 
결정에 따라 심의 중 공개하지 않았던 사례와 같은 취지임

□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
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

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실태조사는 
경쟁입찰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기관이 

선정되었으며, 그간 심의 관행을 토대로 
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

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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